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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  

가짜 경유 13억원 상당, 17개 주유소에 유통한 21명 검거, 1명 구속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

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